
회사에서  공공의  적이란게  생기면  이것만큼  끈끈한  유대가  없다 ....

공공의 적이 생기면 조직은 정말 묘하게 단결한다.
원래  사이  안  좋던  사람들끼리도
“걔는  좀  심하지  않아 ?”

이런  상황은  한편으론  위기 속에서 형성되는 집단 본능 이다 .
그만큼  내부  결속이  약하다는  방증이기도  하다 .
공통의  타깃이  있으면 , 갈등은  일단  유보되고
“우리  대  그  사람 ” 구도로  뭉치게  된다 .

하지만  그  유대감 ,
문제의 본질이 해결되면 쉽게 깨진다는 것이다.
왜냐면  긍정적인  신뢰가  아닌 , 부정의  공유 로  만들어졌기  때문에 .

공공의  적이  조직을  떠나도  해당  현상은  사라지지  않는다 .

공공의  적이  계속  만들어지는  조직의  특성  :

문제의  근본 원인을 내부에서 직면하지 않음
책임 전가 , 희생양 심리 , 위로부터의 회피 가  만연
그래서  누가  떠나든  바뀌든 , 또 다른 타깃은 반드시 생김

왜냐하면  타겟이  문제가  아니라 , ‘타겟을 필요로 하는 시스템’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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